
▶공지사항 ◀
  2015년 불타사 신년 특별 법회안내 
 • 1월 18일(일) 오전 11시, 선학스님, 동국대한의학 박사
 • 1월 20일 – 22일 초하루 신중기도.
 • 1월 25일(일) 오전 11시, 현견스님, 북경대 철학박사
 • 1월 25일(일) 입춘 7일기도 동참비$ 50
 • 1월 31일(토) 오후 7시 – 2월 1일(일) 오전 9시
  불타사 선우회(청년회) 템플스테이,  Joanne Rhee 지도.
 • 2월 1일(일) 입춘 7일 기도 회향
  Joanne Rhee(건강 강좌)Health & Nutrition Lifestyle      
 Trainer / Consultant / Instructor
 약력• French Culinary Institute, Culinary Arts, Jan. 2006
• New York University, Tisch School of the Arts, Master of Fine 
Arts in Dance 1995 • E-WHA Women’s University, Bachelor of Arts 
in Dance, 1993 • Master Personal Trainer, Group Fitness Specialist, 
Nutrition & Health Columnist, Cooking Instructor &Consultan, 
Guest Speaker. 저서:• New York Style Dining Table, 2005 by 21st 
Century Books (Korean) • New York Style Dining Table, 2007 by 
21st Century Books (Chinese).
 • 2월15일(일)-3월1일(일) 정초기도 입재 및 회향,동참비 $ 50

▶기 도 동 참(1월 11일 – 17일)◀
 • 법등: 이재현 이미나 불국화 김미경 김미지 이충일 박영규  
  조재이 남궁연 함영조 임승한 이호석 류지철 정영규(여산)
 • 보시: 배수진(손문, 건축) 배수진(설제사) 조재이(만등)    
  김자해 장영숙 • 천도제(薦度齋): 수경심
 • 대중공양: 수경심(과일) 떡(김옥경) 이미나 불국화(떡공양)

▶법회 및 기도 안내◀
 • 일요법회 : 매주 일요일 오전 11:00 – 12:30
 • 영어법회 :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
 • 불교강좌 :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, 금요일 오후 8시
 • 어린이 법회 : 일요일 오전 11시 • 청년(선우회) 법회 : 
일요일 오후 2시 • 어린이 한글학교 : 토요일 오전 9시 30분
 • 참선수행 : 매주 수요일 저녁 8시

• 회주: 현성스님

• 주지: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(2015)년 
1월 18일 제 24호

4360 W. MONTROSE AVE., CHICAGO, IL, 60641  T:773-286-1551

불교와 한의학 

 - 선학스님 -   
 

 종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적 안녕과 달리 의학체계에서 모색하는 
심신의 건강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목표를 제시한다. 한의학
에서 꿈꾸는 최적의 건강상태는 ‘조기치신(調氣治神)’이다. 이
것은 신체적 생리기능을 주관하는 기(氣)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
고르게 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
할 수 있는 활력을 가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. 이를 좀 더 
구체적인 건강개념으로 풀어보면, 진정한 건강이란 “질병이 없
거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
회적으로 문제없이 편하며,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조화되면서 
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 
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”라고 표현할 수 있다.
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건강은 바로 몸과 마음과 환경을 통
합하여 인식하며, 역동적인 자기보전 현상으로 파악하는 개념
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주체적인 역동성으로 인해 불교의 수
행은 의학의 영역에서 그 가치를 가지는 건강 증진의 중요한 
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.
 그런데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건강상태는 무
엇일까?



 불교는 이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초월하는 해탈을, 연기의 
사슬을 끊어 얻는 절대적 안식을 수행의 목적과 결과로 설정하
였으므로 육신(肉身)의 안녕을 기본으로 한 건강에 대한 인식은 
지엽적이고 하위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. 그러나 현세의 삶에서 
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
건강에 관한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노력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.
 정신적인 안녕과 절대적인 가치에 매진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
신체는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. 그러나 건강의 가치에 대한 
보편적 동의에 따라 모든 불자들은 열반의 순간까지 신체가 불
성과 덕을 담는 하나의 소중한 공간이며, 구도와 제도를 위해 
소중히 지켜야 하는 내 불성의 터전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.
 한의학에서는 몸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작용을 음양(陰陽)과 
오행(五行)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. 특히 오행 중에서 수
(水)와 화(火)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는데, 수(水)는 음(陰)의 대
표로 오장 중에서는 신장(腎臟)의 기능을 발현하고 있고, 화
(火)는 양(陽)의 대표로 심장의 기능을 발현하고 있다. 이러한 
생명력의 근원인 물의 기운과 생명력 발현의 주체인 화의 기운이 
상하로 잘 교류하는 것을 수화교제(水火交濟)라 한다. 이렇게 
되면 인간의 심신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.
 불교의 관점에서는 지•수•화•풍(地水火風) 사대(四大)의 균형을 
건강의 기본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,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
해탈의 과정에서 이들의 균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기 
때문에 사대의 불균형은 곧 질병의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
것이다. 선을 포함한 불교 수행 과정에서 수화의 교제를 부수
적인 목표로 설정하든, 사대의 균형을 도모하든 수행이란 근본
적으로 깨달음을 체득하기 위한 실천이다.

 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
한 이해를 향해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수행의 길은 힘겹지
만 참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. 구체적으로 수행은 
계(戒)·정(定)·혜(慧)의 세 가지 실천방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
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.
 진료하면서 가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방문하신 수행자를 만날 
수 있다. 질병을 앓는 이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신분 혹은 연령
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한 인격적 대우와 진료를 할 뿐이지만, 
그렇더라도 수행하시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안쓰럽고 송구한 마
음을 더 하여 대할 수밖에 없다. 수행과정에서 몸을 보살피지 
않은 탓에 때로는 속인들보다 신체적 건강에 더 취약하게 된 
그 이력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. 그분들이 가진 신체적 
현재는 혼신을 다해 수행하며, 육신의 기혈(氣血)을 소진한 상
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 미래는 수행이 주는 고
결한 지점을 비추고 있다. 결국에 수행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, 
심신을 건강하게 하지만 인간의 몸은 계절의 변화처럼 순환의 
구조를 따른다. 불교의 생로병사관(生老病死觀)과 한의학의 그
것이 닿아 있는 것은 자연주의적 순환구조론에서 비롯되기 때
문일 것이다.  그렇다면 가볍고 일시적인 질병은 우리 몸의 흐
린 날이요, 위중한 질병은 우리 몸의 늦가을이며, 죽음은 우리 
몸의 긴 겨울일 따름이다. 생명에 대한 경건한 겸손함으로 질
병을 관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질병을 극복하여 건강
으로 나아가는 길이다.
 불교와 한의학이 만나는 곳에서 바라보면, 수행은 오늘날 번
잡한 세속의 삶 속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소중한 
방편으로 중생들의 삶을 밝히는 상구보리(上求菩提) 하화중생
(下化衆生)의 길이 될 것이다.




